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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2차 지부교섭 : 사측 4차 제시안 제출]

사측 교섭위원
교섭 도중 퇴근!?

4시간 교섭 중에 한온 사측 교섭위원 돌연 퇴근, 의견접근 실패

4시간의 노력

12차 교섭은 노사 모두 의견접근하기 위해 최선

의 노력을 하기로 의지를 모으고 시작했다. 축소

교섭을 통해 4시간이 넘도록 의견 차이를 좁히기 

위해 노력했다. 노측 교섭위원들은 장시간 교섭

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막판에 통크

게 양보하며 의견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

다.

한온 사측 교섭위원 돌연 퇴근!

그런데 마지막 조율을 위한 축소교섭에 한온 사

측 교섭위원이 보이지 않았다. 다음날 있을 울산

사내하청지회 파업 때문에 퇴근했다고 한다. 교

섭 도중 사측 교섭위원이 퇴근하는 초유의 사태

가 발생했고, 결국 퇴근한 한온 사측 교섭위원의 

반대로 교섭이 무산됐다. 수십명의 노사 교섭위

원들의 4시간 넘는 노력이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

이 됐다.

교섭 파행 책임져야 할 것

사측 교섭위원 퇴근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의

견접근이 무산됐다. 이후 발생할 상황은 사측이 

자초한 것이다. 사측 교섭위원들은 교섭파행으로 

벌어진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.



교섭속보 제12호

  12차 교섭 속기록

교섭 중에 어디 갔나?
이게 말이 되냐?

사 : 어제 저녁에도 적지않은 비도 내리고 오늘도 

비왔지만 아직도 무더위다. 오늘 편안하게 대화 나

누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란다.

노 : 올해 유난히 교섭일에 휴일이 많다. 그래서 사

측이 논의할 생각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지부진해

서 유감이다. 오늘 교섭 전에 진천 바커케미칼이라

는 회사에 다녀왔다. 요즘도 용역깡패 동원하는 악

질회사가 있어서 연대하고 왔다. 우리 지역 사용자

들은 올해 임단협 신경써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

노력해달라. 오늘 제시안에 대해 기대해도 될지 모

르겠다. 준비한 제시안 있으면 제시해달라. 

<사측 4차 제시안 제출>

<14:35 축소교섭 돌입> <18:50 축소교섭 종료>

노 : 한온 교섭위원은 어디 갔나? 지금 제일 중요

한 게 지부교섭이지 뭔가? 어디서 저딴 사람이 교

섭 들어와서 말이야!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이 시

간까지 교섭위원들이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

이게 말이 되냐? 오늘 이후 일은 전부 사측 교섭 

위원 책임이다. 오늘 행동 책임져야 할거다. 우리 

일정대로 투쟁 들어가겠다.

사 :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다. 지부가 양보한 부

분 알고 있다. 일주일만 시간 더 달라.

노 : 다음주 교섭 한온에서 하자. 무조건 한온으로 

갈테니 그렇게 알아라.

종료 : 18시 52분 

<8/22(목) 교섭위원 공동실천 11차>

바커케미칼 파업투쟁 승리! 노조파괴 분쇄! 

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


